
- 93 -

* 본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0-C00001).

* 본 논문은 2013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2)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3)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4)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y Studies, Nanzan University, Japan

Corresponding Author：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simdoh@ewha.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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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parenting behavior i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of early school-aged children. A sample of 166 

Korean mothers and 112 Japanese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First, in terms of results, Korean 

mothers reported higher scores in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warmth and 

neglect than Japanese mothers did. In contrast, Japanese mothers scored higher on intrusiveness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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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others. Second, for both groups,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warmth and 

reasoning, and positively related to intrusiveness, coercion, and neglect. Third, for both group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was positively linked to warmth and reasoning, and negatively linked 

to intrusiveness, coercion, and neglect. Fourth,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for both groups. Finally,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medi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warmth for both groups. Only in the case of Korean mothers 

did parenting stress influence reasoning and intrusiveness through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re may indeed be cross-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ree 

parenting-related variabl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Keywords：한국 어머니(Korean mothers), 일본 어머니(Japanese mothers),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Ⅰ. 서 론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

게 되는 환경이자 자녀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

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로,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해나간다. 특히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

내는 주양육자로서의 어머니는 양육행동을 통

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Ha & Park, 

2012; Jang & Kim, 2011; Kim & Moon, 2005; 

Lee, 2008; Lee & Lee, 2012; Lee, Park, & 

Choi, 2010; Yoon & Cho, 2011).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의 경우 

학령 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의 양육행동에 보다 더 집중되어 있어(Kim, 

1999; Park, Choi, & Park, 2002; Son & Park, 

2011), 학령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상대

적으로 적은 편이다(Kim & Chang, 2013; Shin 

& Chung, 1998). 학령 초기는 아동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서 새롭게 맞이하는 역

할과 기준에 적응해야 하므로 스트레스를 경험

하기 쉬우며(Jung & Chi, 2006; Kim, 2008), 어

머니의 양육행동이 학령 초기 자녀의 유능감이

나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Ko, 2003; Lee & Chung, 2008). 이에,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머니의 적절한 양육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

의 양육행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

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인지

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중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국내외 연구자들

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변인들이다(Gondoli 

& Silverberg, 1997;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Sanders & Woolley, 2005; Suchman &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3

- 95 -

Luthar, 2001).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

하면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짜증이나 좌절, 화, 

고통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Crnic & Greenberg, 

1990), 이러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주요한 생활사

건(life event)보다 개인의 심리적 안녕이나 적응

을 보다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양

육효능감은 어떤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

이라는 기대, 즉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기

초하여(Bandura, 1982) 이를 자녀양육 맥락에 적

용한 개념이다. 즉,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

며 부모가 지각하는 유능성이나 자신감을 의미

하며,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만족감을 모두 포함

한다(Johnston & Mash, 1989).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부모는 자신이 속한 문

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에 따라 자녀를 서

로 다른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다. 즉, 문화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나 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친

다(Bronfenbrenner, 1979). 문화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행

동을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동양 문화권과 개

인주의 문화에 속하는 서양 문화권 간(Keller, 

Abels, Borke, Lamm, Lo, Su, & Wang, 2007; 

Lee, Lee, & Kim, 2008; Lin & Fu, 1990; Park, 

2011; Park, 2012; Wu, Robinson, Yang, Hart, 

Olsen, Porter, Jin, Wo, & Wu, 2002)이나 동일 

문화권 내의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Kim & 

Kim, 2011; Lai, Zhang, & Wang, 2000; Lee & 

Choi, 2007; Pham, Lee, & Shin, 2007; Russell, 

Hart, Robinson, & Olsen, 2003). 후자와 관련하

여, 동일 문화권 내에서 유사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문화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

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그 선행 변인인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을 

중국 혹은 연변 조선족과 비교하는 국내 연구들

이 증가하고 있다(Diao, 2011; Jin & Jang, 2013; 

Ok, Chung, Chun, Hwang, & Chi, 2006; Ren & 

Hyun, 2002; Zhang, 2011). 반면에, 동북아시아

의 또 다른 주요 국가인 일본과 이러한 변인들

을 비교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집단주의 및 유교 문화

권에 속하며, 최근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여성

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맞벌이가족이 증가하며 

출산율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유사점이 있

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두 국가가 상당히 비

슷해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양육 관련 

비교문화연구들은 심층적으로는 양국 간에 문

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부모들은 일본 부모들보다 자

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삶의 보람을 더 많이 

느끼고(Kang, 2005), 자녀와의 친밀성이 보다 

높은 반면(Hyun, 2005), 일본 부모는 한국 부모

보다 부모의 권위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Koo, 2012). 이와 같이 양국에서 나타나는 자

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의식에서의 차이는 

양육 관련 변인들에서의 양국 간 차이를 가정하

게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비교한 선행 

연구들은 드문 편이며, 그 결과도 다소 일관적

이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 어머니는 일본 어머

니보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양육충족

감과 양육당혹감은 낮게, 부모부적격감은 높게 

지각하였다(Tarami, Minami, & Lee, 2004). 이

와 달리, 양국 어머니들 간에 양육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보고된다

(Shimizu, 2004).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관련 연구들

을 고찰해보면 한국 어머니는 한국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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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결혼 이민자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이 

높았으며(Choi, Kim, Ryu, Chang, & Park, 

2012), 일본 어머니는 미국 어머니보다 양육효

능감이 낮았다(Suzuki, Holloway, Yamamoto, & 

Mindnich, 2009). 또한, 한국 아동이 일본 아동

보다 어머니의 민주․자율적 행동은 높게, 불

안․복종적 행동은 낮게 지각한 연구(Jeong, 

1992)와 상반되게 한국 어머니가 일본 어머니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는 덜 보이고 통

제적인 태도는 더 많이 취한다는 연구(Lee & 

Choi, 2007)도 보고된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들

이 일관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비교문화연

구가 매우 드물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양육스트레스가 역기능적인 양육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Abidin, 1990)에서, 

연구자들은 양 변인 간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를 살펴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관적으로 보

고하고 있다(Iwatate & Kurata, 1995; Kim & 

Moon, 2005; McLoyd, Kaplan, Hardaway, & 

Wood, 2007; Nakaya & Nakaya, 2006; Shin & 

Chung, 1998; Son & Park, 2011; Suchman & 

Luthar, 2001). 국내의 경우, 주로 영유아기 자녀

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Park, Jun, & Han, 1996; 

Park & Ko, 2003; Shin, 2011),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Shin과 Chung 

(1998)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다. 학령 초기 자

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수행을 요구받게 되고, 그

로 인해 자녀의 학업성취, 또래 및 교사와의 관

계 정립, 학교생활 적응 등과 같은 양육스트레스

를 새롭게 겪게 될 수 있다(Kang, 2003).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자녀양육의 또 다른 인지적 측면인 양육효능

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국과 일본

을 포함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Ahn & Park, 2002; Choe, 

2006; Gondoli & Silverberg, 1997; Kim, Doh, 

Shin, & Choi, 2013; Mondell & Tyler, 1981; 

Moon, 1999; Sanders & Woolley, 2005; Tasaka, 

2003). 국내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몇몇 연구들(Choe, 

2006; Shin & Chung, 1998)을 제외하고는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

가 이루어졌다(Ahn & Park, 2002; Kim & Doh, 

2004; Kim et al., 2013; Kim & Lee, 2011;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Moon, 1999).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

에 대한 기대인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의 중요

한 선행 요인임을 밝히는 것으로, 아직까지 연

구가 부진한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에도 양자 간의 관계가 발견되리라 가정할 

수 있다. 더구나 자녀가 성장․발달할수록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Song & Kim, 2008)를 통해 부모로서의 자

신감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리라 예측된다.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인지적 측면들인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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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에도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내외 선행 연구

들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

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Dunning & Giallo, 2012; Ha & Seo, 2010; Kim 

& Doh, 2004; Scheel & Rieckmann, 1998; Seo, 

2004; Yamasaki, Iriyama, Hamasaki, & Honda, 

2010; Yi & Choi, 2010). 국내의 경우,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

감 간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몇몇 연구들

(Choe, 2005; Shin & Chung, 1998)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와 유사하였다(Ahn & Park, 

2002; Ha & Seo, 2010; 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Ryu, Kim, & 

Song, 2009; Song & Kim, 2008; Song, Song, & 

Kim, 2007; Yi & Choi, 20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상호 밀접

한 관계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

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리라 가정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정은 양육효능

감과 유사한 개념인 양육기술 유능성(parenting 

skills competencies)과 같은 자원이 양육스트레

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 연

구(Abidin, 1992)에 근거한다. 양육효능감의 매

개적 역할에 관심을 가진 국외 연구들은 어머니

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과 양육행

동 간의 관계를 양육효능감이 매개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Gondoli & Silverberg, 1997; 

Teti & Gelfand, 1991).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를 살펴본 국내 연구들에서도 양육효능감이 양

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Ahn & Park, 2002; 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Shin & Chung, 

1998; Yoon & Cho, 2011). 이처럼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

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국내 연구들은 Shin

과 Chung(1998)을 제외하고는 주로 영유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Ahn & 

Park, 2002; 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Yoon & Cho, 2011),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에

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발견되는지 탐색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

행동과 관련된 비교문화연구들은 대부분 각 변

인에서의 문화적 차이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Jeong, 1992; Ren & Hyun, 2002). 한국과 연

변 조선족 조부모-손자녀 가족의 조부모들을 대

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Ok et al., 2006)를 제외

하고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 한국 조부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

가 발견된 반면, 연변 조선족 조부모의 경우 어떠

한 유의한 상관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양육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에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

와 같이 유사한 문화권 내에서도 각 문화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

를 기초로,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 어머니 간

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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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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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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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mpetence

<Figure 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parenting behavior i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을 동일한 동양 문화권 내에 속하는 한국과 일

본이라는 두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구체적으

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

육행동이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

어서의 양국 간 차이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문제 1>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

행동 간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 어

머니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한국과 일본 어머니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인천시와 일본 나고

야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자녀를 

둔 166명의 한국 어머니들과 112명의 일본 어

머니들이다. 학령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는 아동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며(Jung & Chi, 2006), 어머니 또한 새

롭게 학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다양

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녀와 어머니 모두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초등학

교 저학년 시기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

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

정 하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 참가자는 각 국가에서 약 

250만 명 안팎의 인구로 구성된 대도시들 중 하

나인 인천시과 나고야시의 중상층 이상이 거주

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립 초등학교로부터 표집

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

는 대표적 변인들인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직업

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아버지의 

교육수준:　x2 = 4.19, p > 0.5, 아버지의 직업: x2 

= 3.96, p > 0.5).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

성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한국의 경우,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71명(42.8%), 

여아가 95명(57.2%)이고, 학년은 1학년이 37명

(22.3%), 2학년이 72명(43.4%), 3학년이 57명

(34.3%)이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116명(69.9%), 

둘째가 44명(26.5%), 셋째가 4명(2.4%)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35～44세가 어머니와 아버지 각

각 127명(76.5%)과 135명(81.3%)이었으며, 부모

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가 어머

니와 아버지 각각 120명(72.3%)과 141명(84.9%)

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

가 84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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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278)

Variables
Korean

(n = 166)

Japanese

(n = 112)
Variables

Korean

(n = 166)

Japanese

(n = 112) 

Child's gender Child's grade

Boys 71(42.8) 57(50.9) First grades 37(22.3) 48(42.9)

Girls 95(57.2) 55(49.1) Second grades 72(43.4) 35(31.3)

Third grades 57(34.3) 29(25.9)

Child's birth order Monthly family income

Firstborns 116(69.9) 75(67.0)
Less than 4 million won

(Less than 0.4 million yen)
4( 2.4)  5( 4.5)

Second child 44(26.5) 36(32.1)
4 to 8 million won

(0.4 to 0.8 million yen)
76(45.8) 33(29.5)

Third child  4( 2.4)  0( 0.0)
8 to 12 million won

(0.8 to 1.2 million yen)
46(27.7) 18(16.1)

Fourth child and over  0( 0.0)  1( 0.9)
More than 12 million won

(More than 1.2 million yen)
28(16.9) 30(26.8)

Missing  2( 1.2)  0( 0.0) Missing 12( 7.2) 26(23.2)

Mother's age Father's age

Under 35 years 24(14.5)  9( 8.0) Under 35 years  2( 1.2)  7( 6.3)

35～39 years 84(50.6) 37(33.0) 35～39 years 50(30.1) 31(27.7)

40～44 years 43(25.9) 43(38.4) 40～44 years 85(51.2) 42(37.5)

Over 45 years 13( 7.8) 20(17.9) Over 45 years 29(17.5) 30(26.8)

Missing  2( 1.2)  3( 2.7) Missing  0( 0.0)  2( 1.8)

Mother's educational level Fa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0( 0.0)  1( 0.9) Middle school  0( 0.0)  0( 0.0)

High school 15( 9.0)  3( 2.7) High school  7( 4.2)  3( 2.7)

College 28(16.9) 38(33.9) College 17(10.2)  6( 5.4)

University 96(57.8) 63(56.3) University 94(56.6) 76(67.9)

Graduate school 24(14.5)  7( 6.3) Graduate school 47(28.3) 27(24.1)

Missing  3( 1.8)  0( 0.0) Missing  1( 0.6)  0( 0.0)

Mother's occupation Father's occupation

Inoccupation or

housekeepers
84(50.6) 68(60.7)

Inoccupation or 

housekeepers
 0( 0.0)  0( 0.0)

Employees in

manufacturing supervision

or service industries

 3( 1.8)  2( 1.8)

Employees in

manufacturing supervision

or service industries

 1( 0.6)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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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N = 278)

Variables
Korean

(n = 166)

Japanese

(n = 112)
Variables

Korean

(n = 166)

Japanese

(n = 112) 

Owner-operators or

sales representatives
 9( 5.4)  8( 7.1)

Owner-operators or

sales representatives
30(18.1) 16(14.3)

Office workers or

security workers
 4( 2.4)  3( 2.7)

Office workers or

security workers
 0( 0.0)  0( 0.0)

Company workers,

bankers, or public officials
29(17.5) 11( 9.8)

Company workers,

bankers, or public officials
50(30.1) 31(27.7)

Professionals 25(15.1) 13(11.6) Professionals 48(28.9) 36(32.1)

Company owners 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3( 1.8)  4( 3.6)

Company owners 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34(20.5) 24(21.4)

Et cetera  2( 1.2)  2( 1.8) Et cetera  3( 1.8)  4( 3.6)

Missing  7( 4.2)  1( 0.9) Missing  0( 0.0)  1( 0.9)

Note: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percent.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50명(30.1%)으로 가

장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은 400～800만원 미만

이 76명(45.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그 다음은 800～1200만원 미만이 46명

(27.7%)이었다. 일본의 경우, 자녀의 성별은 남아

가 57명(50.9%), 여아가 55명(49.1%)이고, 학년

은 1학년이 48명(42.9%), 2학년이 35명(31.3%), 3

학년이 29명(25.9%)이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75

명(67.0%), 둘째가 36명(32.1%), 넷째 이상이 1명

(0.9%)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35～44세가 어머니

와 아버지 각각 80명(71.4%)과 73명(65.2%)이었

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어

머니와 아버지 각각 70명(62.6%)과 103명(92.0%)

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

가 68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경우 

전문직이 36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은 40～80만엔(한화 약 400～800만원) 미

만이 33명(29.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였으며, 그 다음은 120만엔(한화 약 1200만원) 이

상이 30명(26.8%)이었다.

2.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척도는 어

머니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

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

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일본 어머니들을 위한 

척도는 번역-역번역(back-translation) 과정을 거

쳐 완성되었다. 일본어 번역은 연구와 관련이 

없는 독립된 전문가 1인이 수행하였고, 역번역

은 본 연구자들 중 한 명이 담당하였다. 이후 

일본어 전문가 1인과 본 연구자들이 번역된 문

항과 원 문항 간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1)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Kim(2008)이 번

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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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고통(12문항),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

호작용(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 

등의 세 가지 하위요인(총 3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예를 들

면, 부모의 고통은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여 있는 느낌이 든다.’ 등의 문항을,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때때로 우리 아

이는 나를 짓궂게 괴롭히려는 일들을 한다.’ 등

의 문항을,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우리 아이

는 대체로 아침에 불쾌한 기분으로 일어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자 하위요인들을 모두 합하여, 단일 요인으로 

처리하였다. 통계적으로도, 하위요인들을 모두 

합한 양육스트레스 전체의 신뢰도가 적절할 뿐

만 아니라,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가 

높은 편이어서(한국: r = .34～.67, p < .001, 일

본: r = .48～.62, p < .001), 이러한 처리는 무

리가 없어 보인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 시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

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모두 .92이었다.

2)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Kim(2008)이 번안․수정

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부모효

능감(8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

감/불안을 측정하는 부모불안감(9문항)의 두 가

지 하위요인(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예를 들면, 부모효능

감은 ‘나는 초보 어머니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배울만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등의 문

항을, 부모불안감은 ‘부모라는 역할 때문에 나

는 긴장되고 불안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부모불안감을 역채점한 

후 하위요인들을 모두 합하여, 단일 요인으로 

처리하였다. 통계적으로도, 하위요인들을 모두 

합한 양육효능감 전체의 신뢰도가 적절할 뿐만 

아니라,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가 높은 

편이어서(한국: r = .58, p < .001, 일본: r = .33, 

p < .001), 이러한 처리는 적절해 보인다. 점수

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효능감이

나 만족감을 보다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

며, Cronbach's α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83과 .72이었다.

3)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Rhee(2012)가 개발한 

초등학교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는 자녀에게 친밀하고 애정을 표현

하는 수용적인 양육을 의미하는 온정(9문항), 

자녀를 지도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설명해

주는 양육인 논리적 설명(10문항), 자녀의 행동

을 일일이 간섭하거나 지시하는 행동 또는 비난

하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개입(9문항),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 체벌이나 벌을 주는 행동

을 의미하는 강압(7문항), 자녀를 적절하게 보

호하거나 돌보지 않는 비양육적인 측면을 설명

하는 방임(10문항) 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속

한 문항들의 예를 들면, 온정은 ‘아이에게 다정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한다.’ 등의 문항

을, 논리적 설명은 ‘아이에게 규칙을 지켜야 하

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등의 문항을, 개입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한다.’ 등의 

문항을, 강압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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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다.’ 등의 문항을, 방임은 ‘아이에 대해 관

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다.’ 등

의 문항을 포함한다.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스

트레스나 양육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측면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하위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임 요인의 10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2문항을 제거하고 8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

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한국의 경우 온정이 .90, 논리적 설명이 .93, 개

입이 .87, 강압이 .86, 방임이 .76이었고, 일본의 

경우 온정이 .85, 논리적 설명이 .93, 개입이 

.90, 강압이 .84, 방임이 .69이었다.

3.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한국의 인천시와 일본의 나고야시

에 위치한 각 1곳의 초등학교에 연구자가 방문

하여 학교장의 동의하에 실시되었다. 1～3학년 

각 학년마다 3학급씩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에서 각 9학급씩 총 18학급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질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각 

담임교사에게 질문지 배부 방법 및 응답 시 유

의사항을 설명한 뒤, 아동 편에 어머니에게 질

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한국에서는 배부된 

290부의 질문지 가운데 177부(61.0%)가 회수되

었으며, 일본에서는 배부된 280부의 질문지 가

운데 120부(42.9%)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성실

하게 응답한 19부의 질문지(한국: 11부, 일본: 8

부)를 제외하고 총 278부, 즉 한국과 일본 각각 

166부와 112부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한국과 일본 표본 간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x2) 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첫

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

행동이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양육스트레

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양육효능감과 양육행

동 간의 관계 및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

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한국과 일본 표본 각각 Pearson의 적

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v-to-z transformation을 

사용하여 양국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이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 일본 표

본 각각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test를 이용하

여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

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이하

(1.113～2.005)와 .01이상(.495～.898)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Berry & Feldman, 1985).

Ⅲ. 결과분석

1.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행동에서의 차이

한국과 일본 어머니 간에 양육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첫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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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parenting behavior 

betwee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N = 278)

Korean (n = 166) Japanese (n = 112)
t

M SD M SD

Parenting stress 1.80 .34 1.64 .36 3.83***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2.94 .34 2.72 .30 5.30***

Parenting behavior

  Warmth 3.11 .46 2.99 .46 2.06*

  Reasoning 3.17 .43 3.26 .47 -1.49

  Intrusiveness 2.24 .47 2.37 .54 -2.22*

  Coercion 1.76 .48 1.68 .51 1.22

  Neglect 1.10 .21 1.03 .11 3.63***

*p < .05. ***p < .001.

의 양육스트레스는 양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여(t = 3.83, p < .001),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

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서도 양국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 = 5.30, 

p < .001),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에 비

해 양육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마지막으

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경우, 온정(t = 2.06, p < 

.05), 개입(t = -2.22, p < .05), 그리고 방임(t = 3.63, 

p < .001)에서 양국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온

정이나 방임은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반면, 개

입은 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2.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1)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3). 그 결과,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경우 모두 양육스트레스

는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온정(한국: r = -.56, 

p < .001, 일본: r = -.47, p < .001) 및 논리적 설명

(한국: r = -.45, p < .001, 일본: r = -.26, p < .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개입(한국: 

r = .44, p < .001, 일본: r = .50, p < .001), 강압

(한국: r = .37, p < .001, 일본: r = .42, p < .001), 

그리고 방임(한국: r = .18, p < .05, 일본: r = .39, 

p < .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양국 어머니들은 모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에게 온정이나 논리적 설명과 같

은 긍정적 양육은 덜 보인 반면, 개입이나 강압,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은 더 많이 보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가 양국 간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나타

나지 않았다(z = -1.86～-0.48, p > .05).

2)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

행동 간의 관계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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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parenting 

behavior i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N = 278)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arenting behavior

Warmth Reasoning Intrusiveness Coercion Neglect

Parenting stress - -.58*** -.47*** -.26** .50*** .42*** .39***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68*** - .43***

a
.26** -.33*** -.24* -.20*

Parenting behavior

  Warmth -.56*** .61***
a

- .49*** -.39*** -.41*** -.28**

  Reasoning -.45*** .44*** .61*** - -.07 -.11 -.27**

  Intrusiveness .44*** -.40*** -.43*** -.27*** - .57*** .20*

  Coercion .37*** -.31*** -.41*** -.37*** .53*** - .21*

  Neglect .18* -.19* -.18* -.13 .00 .20* -

Note: Correlations above the diagonal are for Japanese mothers (N = 112); Those below the diagonal are for 

Korean mothers (N = 166).
a
 Two correlation coefficients obtained betwee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5.

*p < .05. **p < .01. ***p < .001.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3). 그 결과,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경우 모두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온정(한국: r = .61, p 

< .001, 일본: r = .43, p < .001) 및 논리적 설명

(한국: r = .44, p < .001, 일본: r = .26, p < .01)

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개입

(한국: r = -.40, p < .001, 일본: r = -.33, p < 

.001), 강압(한국: r = -.31, p < .001, 일본: r = 

-.24, p < .05), 그리고 방임(한국: r = -.19, p < 

.05, 일본: r = -.20, p < .05)과는 부적으로 유의

한 상관을 보였다. 즉, 양국 어머니들은 모두 양

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온정이

나 논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 양육은 보다 많

이 보인 반면, 개입이나 강압, 방임과 같은 부정

적 양육은 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의 양국 간 차이는 양육효능감과 

온정 간의 관계에서만 발견되어(z = 2.01, p < 

.05),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에 비해 양

육효능감과 온정 간의 관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 간의 관계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3). 

그 결과,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경우 모두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한국: r = -.68, p < .001, 

일본: r = -.58,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양국 어머니들은 모두 양육스트레

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양육효능감을 낮게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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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가 양국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 = -1.35, p > .05).

3.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적 역할

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의 기본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하고, 독립변

인이 매개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하며, 

매개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경

우 모두 모든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가 이에 부

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

인하기 위해 모형 1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

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모형 2에서

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았으며, 모형 3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았다. 이 때, 독립변인이 이전 모형에 비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지를 확인하고,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온정, 논리적 설

명 및 개입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이 발견되었으며, 일본 어머니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 간의 관계에서만 양육효능감

의 매개적 역할이 발견되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와 온정 간의 관계에서 양

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 

어머니의 경우 모형 1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β = -.68, p < .001), 모형 2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온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56, 

p < .001). 모형 3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와 양육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

인인 양육효능감은 온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β = .43, p < .001),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력이 이전 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만을 투입하

였을 때보다 감소하였다(β = -.56, p < .001 → 

β = -.27, p < .01).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

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통해 온정에 미치는 효

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4.79, p < .001). 

즉, 한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

와 온정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일본 어머니의 경우에도 모형 1에서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β = -.58, p < .001), 모형 2에서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47, p < .001). 모형 3에서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동시에 투입

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양육효능감은 온정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24, p < .05), 양육스

트레스의 영향력이 이전 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

만을 투입하였을 때보다 감소하였다(β = -.47, 

p < .001 → β = -.33, p < .01).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일본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통해 온정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26, 



14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5, No. 3, 2014

- 106 -

<Table 4>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warmth from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β ) (N = 278)

Korean (n = 166) Japanese (n = 112)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Warmth Warmth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Warmth Warmth

Parenting stress -.68*** -.56*** -.27** -.58*** -.47*** -.33**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43***  .24*

R² .46 .32 .42 .34 .22 .26

Adj R² .45 .31 .41 .33 .21 .24

F(df )
138.26***

(1, 164)

75.41***

(1, 164)

57.70***

(2, 163)

56.31***

(1, 110)

30.72***

(1, 110)

18.78***

(2, 109)

*p < .05. **p < .01. ***p < .001.

<Table 5>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reasoning and intrusiveness from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n Korean mothers (β ) (N = 166)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Reasoning Reasoning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ntrusiveness Intrusiveness

Parenting stress -.68*** -.45*** -.27** -.68*** .44*** .31**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26** -.19*

R² .46 .20 .23 .46 .19 .21

Adj R² .45 .19 .23 .45 .19 .20

F(df )
138.26***

(1, 164)

40.73***

(1, 164)

24.92***

(2, 163)

138.26***

(1, 164)

39.28***

(1, 164)

21.98***

(2, 163)

*p < .05. **p < .01. ***p < .001.

p < .05). 즉, 일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

을 하였다(Table 4).

둘째, 양육스트레스와 논리적 설명 간의 관계

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한국 어머니

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Table 5). 모형 1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68, p < .001), 모형 2에

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논리적 설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45, p < .001). 모형 3

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양육효능감은 

논리적 설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26, 

p < .01), 이전 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만을 투입

하였을 때보다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은 감소

하였다(β = -.45, p < .001 → β = -.27,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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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

감을 통해 논리적 설명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67, p < .01). 즉, 한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논리적 

설명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개입 간의 관계

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또한 한국 어머

니의 경우에서만 유의하였다(Table 5). 모형 1에

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68, p < .001), 모형 

2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개입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β = .44, p < .001). 모형 3에

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동

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양육효능감은 

개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19, p < 

.05), 이전 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만을 투입하

였을 때보다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은 감소하

였다(β = .44, p < .001 → β = .31, p < .01).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

감을 통해 개입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1.96, p < .05). 즉, 한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개입 간의 관계

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과 일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

감 및 양육행동이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있

는지를 비롯하여,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양국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

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서의 차이와 관련하

여,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

동 가운데 온정, 개입 및 방임에서 한국과 일본 

어머니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

으로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이 일

본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보고하

였는데,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

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들 중 하나인 부모부적격감을 높게 보고한 

연구결과(Tarami et al., 2004)와 부분적으로 일

치하는 결과이다.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

들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은 뿌리 

깊은 유교문화의 잔존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가

사와 육아의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한국의 사회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

고 있으나, 유교가 일원적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강하게 군림했던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여러 

종교나 도덕윤리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영향력이 약한 편이다(Kim & Hwang, 2010). 

또한,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녀양육지원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어(Jin, 2010),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 어머니들은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 어머니

들에 비해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상

대적으로 더 높았으나, 한국 어머니(1.80점)와 

일본 어머니(1.64점) 모두 양육스트레스의 수준 

자체는 낮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의 경우에도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

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양육의식을 비교한 연구결과들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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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취학 전 자녀를 돌보는 한국 양육자들은 

일본 양육자들보다 양육에서 보람을 보다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며(Hosoi, Furuhashi, Hata, 

Miyagi, Yoshikawa, Hayashi, Hwang, Suh, Nam, 

& Song, 2010), 동아시아 5개 도시의 양육의식

을 비교한 조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녀가 상당히 

잘 성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Benesse research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2010).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을 통해 보람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자녀가 잘 자라고 있다고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기초로 한국 어머니

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

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 즉 양육효능감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

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와 양

육효능감을 둘 다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영유

아기 자녀를 둔 한국 부모들이 일본 부모들보다 

부모의 주요 관심사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자녀

에 대한 기대 또한 높으며 동시에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Hyun, 

2005)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국 어머

니들은 일본 어머니들에 비해 부모역할과 자녀

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우리라 사료

되며, 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도 높다는 점이 흥미롭다.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보다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

교 5, 6학년 한국 아동들이 일본 아동들보다 어

머니를 더 온정적이라고 지각한 연구결과(Jeong, 

1992)와 유사하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

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신의 부모

에 대해 보다 애정․수용적이라고 보고한 연구

결과(Tarami et al., 2004)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인이 일본인보다 가족구성원에 대해 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Choi & Yu, 

1994)를 재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와 보다 끈끈한 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양육행동 요인들 가운데 개입과 관련하여, 

한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개입을 덜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간에 어머니의 

기대․간섭적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않은 연구결과(Jeong, 

1992)와 불일치한다. 또 다른 관련 연구가 드물

어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불일

치는 자녀의 발달단계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

다. 즉,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

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반면, Jeong(1992)은 초

등학교 고학년, 즉 학령 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들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자

녀에게 방임을 보다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한국과 일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방임적 양육

행동을 비교한 연구들이 드물어 본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결과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

렵다. 다만, 한국 어머니들이 베트남 어머니들

보다 유아기 자녀에게 무시․무관심한 태도를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Pham, 2008)를 보

건대,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동일한 동양문화권 

내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도 문화에 따라 어머니

의 방임적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 부모가 다른 

인종과 비교했을 때 방임을 좀 더 관대하게 바

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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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자신

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타인

의 영역에 들어갈 때 일일이 양해를 구하는 일

본의 문화적 특성을 보건대(Hong, 2010), 이러

한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일본 어머니들이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녀의 행

동을 더 간섭하고 지시하며 덜 방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하

기, 놀고 난 뒤에 정리하기 등과 같은 예절교육

에 대한 관심 정도가 한국 부모들에 비해 일본 

부모들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Koo, 2012)와도 

일맥상통한다.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

보다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방임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나, 양국 모두 방임의 수준은 매우 낮

은 편이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국 어머니 

모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학령 초

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게 온정이나 논리

적 설명은 덜 보이는 반면, 개입이나 강압 및 

방임은 보다 많이 보였다. 다시 말해, 어머니들

이 일상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 때 자녀에게 친밀하고 애정을 표현하거

나 자녀를 지도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설

명해주는 것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은 덜 보이

나, 자녀의 행동에 일일이 간섭하거나 신체적인 

처벌을 사용하거나 자녀를 적절하게 돌보지 않

는 것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더 많이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와 일본의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즉, 한국과 일본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온정이나 애정, 

합리적 지도 등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덜 

나타내는 반면(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Shin, 2011; Son & Park, 

2011), 통제, 제재, 강압, 방임, 학대 등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더 많이 보였다(Iwatate & 

Kurata, 1995;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Nakaya & Nakaya, 2006; Park & Ko, 

2003; Shin, 2011; Shin & Chung, 1998; Son & 

Park, 2011).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와 양육행동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양국 모두에

서 공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문화

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가 학교라

는 공교육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학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크고 작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우므로, 어머

니가 자녀를 보다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

육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국 어머니 모

두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령 초기 자

녀에게 온정이나 논리적 설명은 보다 많이 보이

는 반면, 개입이나 강압 및 방임은 덜 보였다. 

이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한국 어머니의 경우가 일본 어머니

의 경우에 비해 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

록 영유아기나 학령기 자녀에게 온정이나 애정, 

합리적 지도 등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나타내고, 거부, 복종, 통제, 제재, 강압, 방

임 등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덜 나타낸다고 

보고한 국내와 일본의 연구결과들(Ahn & Park, 

2002; Choe, 2006; Kim & Doh, 2004; Kim et al., 

2013; Kim & Lee, 2011; Kim & Mo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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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2010; Shin & Chung, 1998; Tasaka, 

2003)과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잘 훈육할 

수 있다고 여기며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해 자신

감을 가질 때,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거나 합리

적인 규칙과 이유를 설명하여 자녀를 지도하는 

것과 같은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증가하는 반면, 

자녀의 행동을 지시 또는 비난하거나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온

정적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일본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던 점은 매우 흥미롭다. 

아동의 긍정적 발달결과와 관련하여 특히 부모

의 온정적 혹은 애정적 양육행동이 다른 요인들

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Kang, 2009; 

Lee & Choi, 2003)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어머니의 경우 양육효능감의 중요성

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국 어머

니 모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양

육효능감은 낮게 지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영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부

적 관련성을 보고한 국내 연구결과들(Choe, 

2005; Ha & Seo, 2010; 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et al., 2010; Ryu et 

al., 2009; Shin & Chung, 1998; Song & Kim, 

2008; Song et al., 2007; Yi & Choi, 2010)과 

일치한다. 또한, 출산 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일본 어머니들이 모유수유 양육부담감(burden of 

breastfeeding)이 높을 때 낮은 모유수유 양육효

능감(breastfeeding self-efficacy)을 보였다는 일

본의 연구결과(Yamasaki et al., 2010)도 본 연

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부적 관련성은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므로,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양국의 어머니들은 부모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고통,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적 특성을 다루면서 느끼

는 어려움 등이 높을 때 자녀양육에 대해 자신

감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부모의 역기능적인 신념을 긍

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지적 접근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자

녀를 양육하면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대해 자신감

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공통점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경우 

모두 양육스트레스와 온정 간의 관계에서 양육

효능감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양육스

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양국 어머니들은 자녀

에게 온정적 양육행동을 덜 보였을 뿐만 아니

라,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

한 자신감을 낮추었고, 이는 낮은 온정적 양육

행동으로 연결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정 및 반응성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한 국내 연구

결과들(Kim & Doh, 2004; Kim & Moon, 2005)

이나 어머니의 정서적 고통과 반응성 간의 관계

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한 국외 

연구결과(Gondoli & Silverberg, 1997)와 유사하

다. 양국 간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한국 어머니

의 경우에만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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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설명 및 개입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

할을 하였다. 즉,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

스는 논리적 설명이나 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을 통해 간접적

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지도 또

는 권위주의적 통제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

을 한다고 보고한 국내 연구결과들(Kim & 

Doh, 2004; Kim & Moon, 2005)과 동일한 맥락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비교문화적 연

구가 극히 드물어,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비교·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

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한국과 일본 모두 강압이

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보다는 온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의 경우에 더 많이 확인되

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는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설

명하는 데 양육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

능감과 같은 부모의 인지적 특성들이 양육행동

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비

교문화적 관점의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과 일

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

행동을 비교해 볼 때, 양국 간에 각 변인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변인들 간의 관계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이 지니는 

서로 다른 가치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각 

문화에 따라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

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은 다소 다를지라

도, 그 관계의 양상은 문화에 상관없이 상당히 

유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

이기 위해 문화에 관계없이 이 시기 자녀의 발

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양육스트레스

를 낮추고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근거로 한 후속 연

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

동을 어머니 자신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와 같이 자기보고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보고

자의 주관적 관점으로 인해 결과가 다소 왜곡되

었을 수 있으며, 모든 연구변인들을 동일한 보고

자에 의해 조사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가 과

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

지나 아동과 같은 다양한 보고자를 통해 각 변인

을 조사하거나 면접법이나 관찰법과 같은 다양

한 조사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

구는 모든 연구변인들을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

하였으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

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

기 위해 종단적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의 표집이라는 

조사방법의 특성상 양국에서 한 도시씩을 선정

하여 소수의 연구 참가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

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

이 따른다. 따라서 추후 비교문화연구에서는 양

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보다 광범위한 표본을 선

정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비교문화적 관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각 

변인에서의 문화적 차이만을 밝히고 있는데 반

해, 본 연구는 이러한 양육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국가 간에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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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

나 양육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변인들과 양육행

동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국내 선행 연구들

이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학부모 역할을 새로이 수행

하기 시작하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훈

련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

로 비교문화연구가 부족했던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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